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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온라인 기준 11월 4일(화) 오전 6시부터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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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김장 걱정 끝! 배추, 다발무 20% 할인
이마트, 2025 김장대전 시작

	□ 11/6~11/12, 배추·다발무 S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e머니 1천점 적립도
- 정식기 고온 및 가을장마 여파에 배추 작황 부진…도매가격 전년비 23% 상승
□ 신규 농가 발굴, 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통합매입으로 지난해 행사가격 유지
□ 김장 부재료도 폭넓게 할인…깐마늘, 쪽파 비롯해 생굴, 삼겹살도 20% 할인



이마트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6일(목)부터 12일(수)까지 일주일 간 2025년 김장대전을 개최한다.

먼저 이마트는 행사기간 동안 배추 1망(3입)과 다발무 1단(5~6입)을 각각 정상가 7,48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5,984원에 판매한다. 

1망(1단) 구입 당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 1천점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 e머니 적립 금액은 구매 다음날부터 14일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아삭한 식감으로 절임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천수무(단/7~9입)’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6,480원에, ‘알타리(단/1.5kg)’는 3,980원에 판매한다. (e머니 적립은 제외)

올해 배추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의 정식시기 고온과 가을 장마가 작물들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김장철을 맞은 시점에서 배추들이 무름병으로 소실되거나 크기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강릉지역 배추 작황이 늦은 비로 부진하다. 

이 때문에 10월까지 작년 대비 낮은 시세를 보이던 배추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김장철을 앞두고는 작년 가격을 역전해 더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10kg 그물망)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9월 말(9/30)에는 전년 동일 대비 18% 낮았지만 10월 말(10/31)에는 10,710원으로 작년 8,692원보다 오히려 23% 높게 나타났다.

이마트 채소 바이어는 이번 김장대전 행사를 위해 전국 산지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좋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고, 문경, 아산, 고창, 무안, 해남의 고품질 배추를 수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마트 뿐 아니라 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행사 물량을 통합해 2,700톤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덕분에 이마트는 높아지고 있는 김장철 배추 시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추와 무 뿐 아니라 다양한 김장재료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창녕우포 깐마늘(500g), 햇 흙생강(500g), 청갓/홍갓(각 500g)을 각 4,784원, 5,984원, 3,98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3,827원, 4,787원, 3,184원에 판매한다.

또한 대용량 흙쪽파(큰단/1kg)과 깐쪽파(200g), 대용량 깐쪽파(500g)도 각각 정상가 10,960원, 5,400원, 10,80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8,768원, 4,320원, 8,64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장철 수요가 늘어나는 남해안 생굴(250g)은 정상가 9,98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 7,984원에 판매하고, ‘탄탄 Pork 삼겹살∙목심’도 20% 할인한다. 

이마트 윤샘이 채소바이어는 “올해는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상품성과 가격 변동이 큰 상황이라 예년보다 더 많은 산지를 찾아다니며 신규 농가를 발굴했다”며 “고객들이 이마트 매장에서는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김장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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